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엘리뇨, 라니냐로 인한
원당생산국 작황악화

2017. 1.
인도네시아 정부, 원당
쿼터 40만 톤으로확대

“일본, 모든가공식품의 원산지 표시의무 확대”

01. 워드클라우드(Word Cloud) 분석

02. 이슈트렌드분석

2016년 8월 ~ 9월 2개월 간 비관세장벽 관련

기사를 수집, 분석한 결과 인도네시아, 원당,

쿼터,수입등의 키워드가도출되었음

주요키워드 :

결과인도네시아,원당,쿼터,수입 등

도출된주요 키워드로관련이슈를 재검색,이슈발생 일자에따라시계열로분석하여 핵심이슈를선정하였음

일본비관세장벽 이슈

증가



인도네시아, 원당 수입쿼터 증가

2017년 1월, 인도네시아정부가 원당의수입 쿼터를약40만 톤으로확대했다. 

Antaranews의 2017년 1월 16일자기사에 따르면, 내수충족의 어려움이수입쿼터 증가의일차적인 배경
으로 나타났다. 인도네시아는 기존에 국영기업인 PT.PPI를 통해 15만 톤의 원당을 수입하였지만 자체적인
원당생산량감소에 더불어최대수입 상대국(태국과 브라질)의 원당작황악화가더해지면서 여전히 이중고에
시달리고 있다. 

정부는 생산자와 유통업체간에 이뤄진 합의에 따라 설탕의 가격 한도를 kg 당 12,500루피로 책정했으며, 
이와 같은 소비자 가격이 유지될 수 있도록 추가 원당 수입을 허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추후 설탕 값이
반등하는이슬람의 금식기간인 ‘라마단’ 시기에가격 안정화에기여할 것으로보인다.

수요에 비해 생산량이 부족한 인도네시아의 현황과 수입 쿼터 확대가 해외 설탕 제품의 수입 증가에 영향을
미칠것으로 판단된다. 이에따라 국내설탕업계는 對인도네시아 수출시인도네시아 정부가책정한가격 한
도를고려하여 소비자가격을 설정할필요가 있다. 

향후비관세장벽대응방안

인도네시아 내 설탕 수요를 충족시키고 가격을 안정화시키고자 인도네시아 정부가 추가 원당 수입을
허가했다. 이에정부는생산자와유통업체간에 이뤄진합의에따라백설탕가격한도를 kg 당 12,500
루피로책정하였다.

수요에비해 생산량이부족한 현황과수입쿼터 확대가한국산설탕 제품의수입증가에 영향을미칠것
으로 판단된다. 이에 따라 국내 설탕 업계는 정부가 책정한 가격 한도를 고려하여 소비자 가격을 설정
해야할필요가 있다. 국내시장정체로 인한성장성한계를해외시장공략으로 타개하는 계기가될수
있을것으로 사료된다.

03. 비관세장벽이슈분석

본보고서의 무단전재 및복사를 금하며, 가공·인용 시에는 반드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임을 밝혀야 합니다.

일본비관세장벽 이슈


